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샌디에이고 출신으로 CKP 회계법인의 앨라배마 사무실을 책임지고 

있는 제임스 김(41·한국이름 영진, 사진) CPA가 최근 이 회계법인의 

파트너로 승진했다. 

 

샌디에이고 토박이인 김 CPA는 미국에 있는 동양계 회계법인으로는 

최대 규모인 CKP의 샌디에이고 사무실에 지난 1996년 신입사원으로 

입사, 13년 간 한 우물을 판 끝에 이 법인의 오너 중 한 명으로 승진

하게 된 것. 이 회계법인을 이끌 차세대 리더로서 대내외적으로 확고

한 인정을 받고 있는 김 CPA는 샌디에이고 주립대학(SDSU)에서 회

계학을 전공하고 샌마르코스 주립대(CSUSM)에서 경영학 석사

(MBA) 학위를 받았다. 

 

김 CPA는 특히 멕시코 티후아나 마킬라도라에 진출해 있는 본국의 모 대기업에서 수년간 재

직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기업에 대한 실무와 이론 모두 탄탄하게 겸비하고 있다는 

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진출해 있는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

소재한 자동차산업 관련 고객기업들의 회계감사 및 국제조세 업무 등의 거의 모든 서비스를 

총괄하게 된다. 

 

한편 CKP는 오는 17일(토)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사무실에서 김 CPA의 파트너 승진 축하연

을 갖는다. 이날 축하연에는 이 회계법인의 임직원과 고객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 

 

▷문의: (858)560-5200(CKP 샌디에이고 사무실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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